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922 年末に ,570 人を数え、926 年末には  千人に迫り、以後は  千人か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尚北道では 3 年に）一斉に廃止された 9）。したがって、麻薬を注射する
こと自体が違法・有罪とされたのは、90 年代後半から 20 年代にかけて
の 5 年間ほどであり、それも一部の地域に限られた。
　次の段階を画する法規は、930 年 3 月に公布された「麻薬類中毒者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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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이 어떤 식으로 보안처분（保安處分）을 실시하는가
―1930년 전후의 식민지 조선과 일본 내지에서의 마약중독환자 문제를 사례로―
이시카와 코우시
본 논문의 목적은 보안처분（保安處分）이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것
이다.
보안처분은 종래 주로 사법의 문제라고 간주되어 왔지만 본 논문으로
는 사법 뿐만 아니라 행정의 문제로도 재설정한다.
920년대 후반부터 930년대 전반에 걸쳐서, 식민지 조선과 일본 내지
에서 경찰이 조선인 마약중독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에게의 대규모 강
제 수용을 실시하고 있다. 그 강제 수용의 각 사례에 대해서 행정에 의한 보
안처분이라는 시각으로 고찰하면서, 보안처분의 방식의 다양성에 관해서 
논한다.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, 또는 확보하지 않는 것에 관계되어서 생
기는 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.
キーワード：保安処分，麻薬中毒患者，植民地朝鮮，強制収容
